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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석 국무총리, 대전 빵집골목 찾아
“지역상권 혁신에 충분한 정부지원” 약속

- 김 총리, 지역특색 살린 지역상권 활성화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
- 맛과 스토리, 문화를 통한 상권의 활력 제고 역점 추진
【관련 국정과제】 61.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, 활기 도는 골목상권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(금) 오전, 대전 대흥동 빵집골목을 방문하여 

현장을 점검하고,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

 ㅇ 대흥동 일대는 ‘빵지순례’로 잘 알려진 대전지역 대표 상권으로, 성심당을 

비롯해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코스 중 하나다.

□ 김 총리는 현장을 찾은 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

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상인들을 격려하였다.

 ㅇ 아울러 대전 빵집골목은 지역 고유의 맛과 스토리를 통해 하나의 관광문화로 

자리잡은 대표적인 상권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상권으로도 

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

지역특색을 살린 지역상권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

 ㅇ 김 총리는 청년 상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상권을 혁신하고 

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뒷받침

하겠다고 밝혔다.

 ㅇ 또한, 김 총리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맛과 스토리, 문화, 역사 등 지역 특성을 

살린 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장의 

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
국무조정실

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

책임자 과  장 임상규 (044-200-2221)

담당자 사무관 권태현 (044-200-2217)


